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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좋은 죽음’ 준비하기

신승철 (정신과 의사·시인, 블레스병원 원장)

노인 병동에서 진료하다 보니 자연 노인들의 임종

과정을 자주 겪게 된다. 지난 날 우리 사회에선 객

지에서의 사망이나 임종은 그 가족의 비운으로 간

주했다. 망자의 혼이 원귀가 되어 오랫동안 중음

신中陰神으로 떠돌 수 있다는 미신 심리가 깔려 있어

서인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즘 의술의 발달 덕에, 

노인들이 턱없이 객지에서 돌아가시는 일은 드물

다. 중병의 노인도 잘 케어care해 드리면, 수년씩 수

명이 연장되는 시대다. 노화 자체는 질병이 아니

고, 노인들의 사망 이유는 순전히 질병 때문이란 

인식도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 구조

가 갈수록 원자화되고 있어, 병약한 노인을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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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경기도 강화에서 출생했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연세의대 정신과 교수, 1987년 미국 텍

사스 의대 정신보건과정 연구교수, 전 서울 가정법원 가사조정 위원(1997~2001)을 역임했다. 정신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이며 1978년 혜산 박두진 선생님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등단하여 시인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장영실 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조선일보 신승철의 부부진단(1997. 3~1998. 4)’을 연재했다. 저서로는 학

술서적 '연변 조선족 사회정신의학 연구', 에세이집 '한 정신과 의사의 노트' '남편인가 타인인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시집으로 '너무 조용하다' '개미들을 위하여','더 없이 평화로운 한때'가 있다.

현재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서 ‘블레스병원’을 개원 중이다.

서 돌보려해도 손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해서 중

증 질병의 노인들은 병원에서 지내야 함이 보편화 

된 게 요즘의 실정이다. 그러하니 임종 시에도 객

지 아닌 객지(병원)에서 맞이할 때가 많고, 근처의 

장례식장도 이용하기 쉽게 잘 갖춰져 있어, 동시

대에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가족들이 병원에서 부모의 임종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나름대로 사망의 원인을 이해하게도 되고,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는 일종의 안도감도 

갖게 된다. 중증의 노인 환자들은 아무래도 집에

서 대책 없이 모시는 것보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

이함이 고통도 적고, 여러모로 안심이 되리라. 물

론 이런 정황들은 대체로 가족들이 동의하는 견해

이기도 하다. 하나 내 경험으로는 이보다 다른 중

요한 문제가 하나 있으니, 사후 유산 문제를 놓고 

가족 간에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

와서인 것이다. 부모 생전 케어care에는 모두 극진

했으나, 사후엔 유산 문제로 자녀 간에 소송으로

까지 이어져,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되는 꼴을 간

혹 목격한다.

여기서 얻은 교훈이다. 우리는 살아 있을 적에 미

리 자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으킬만한 요

소들을 제거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겠다. 유산뿐만 

아니다. 주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이

나 견해의 표명도 있어야 할 것 같다. 말년에 접어

들수록 떠날 채비를 하는 새처럼, 몸과 마음을 가

벼이 하자는 취지다. 먼저 무엇이든 물려주기로 

한 게 있으면 아직 여력이 있고, 의식이 뚜렷할 때 

그것을 실행하자.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해 두는게 좋겠다.

말년에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집착이나 분노도 

털어 내는 예행여습도 권유된다. 신을 믿는다면 

신에게,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을 생각하며 제 마

지막 소망을 기원하며 사는 것이다. 자비와 관용

의 마음을 갖게 되면, 스스로 감화시키는 아름다

운 말년을 보내게 된다. 이번 생生만 있는 게 아니

다. 내생來生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라 기대

하기에…


